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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문점 견학 약 4개월 만 재개…1회 20명 축소 운영(종합)

등록 2021-04-15 13:46:38  |  수정 2021-04-15 14:19:39

[서울=뉴시스] 박대로 심동준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됐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오

는 20일부터 재개된다. 지난해 12월 중단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15일 통일부와 유엔군 사령부(유엔사)에 따르면 판문점 견학은 4월20일 재개 예정이다. 견학은 중단 전

기예약 대상 533명 중 희망자에 대해 우선 진행하고, 이후 접수에 따라 운영될 전망이다. 

이날 유엔사는 "4월11일 발표된 대한민국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발맞춰 주한미군의 서

울 수도권 보건방호단계가 브라보로 조정됨에 따라 유엔군사령부는 4월20일부로 판문점 JSA 견학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주한미군은 지난 11일 수도권 전역 코로나19 관련 보건조치를 찰리에서 브라보로 완화했다. 전 세계 미

군 기지의 공중보건방호태세는 알파(A), 브라보(B), 찰리(C), 델타(D)로 구성된다. 찰리는 2번째로 높

은 단계다. 

브라보 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는 가운데 외식·쇼핑·야외활동을 할 수 있지

만 찰리 단계에서는 모임이나 이동이 철저히 통제된다. 지난해 12월 유엔사는 코로나19 확산 등 우려를

고려해 비작전 목적 JSA 출입을 금지해 왔다. 

20일부터 재개…지난해 12월 코로나19 고려 중단

거리두기 상황, 관람 수요 고려…"방역 조치 철저"

[서울=뉴시스] 지난해 11월 대성동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진행된 판문점 안보견학 행사에서 학생들이 JSA경비

대대 장병으로부터 영농경호 때 사용하는 장비를 소개받고 있다. 2020.11.24. (사진=JSA경비대대 제공)



통일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나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중단했던 판문점 견학을 4월

20일부터 재기하기로 했다"며 "거리두기 유지, 다른 관람시설 운영, 외국인 견학 재개 희망, 우리 국민

견학 수요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유지, 지방자치단체의 비무장지대(DMZ) 인근 관광 재개, 박물관

등 여타 시설 제한적 관람 재개 상황, 외국인 견학 재개 요청 및 국내 관람객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

해 이뤄졌다고 한다. 

판문점 견학은 지난해 12월 중단 시점 대비 절반 규모인 1회당 20명 규모로 진행된다. 버스 1대에 10명

씩 탑승, 견학하는 방식이다. 유엔사와 통일부는 견학 관련 방역 우려가 없도록 관련 조치를 적극 취한다

는 계획이다. 

견학은 매주 화·수·금·토요일, 오전 9시·오후 3시 일정으로 운영된다. 다만 유엔사 휴무일, 군사훈련 등이

있는 날에는 제한된다. 가능일은 견학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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